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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슛의 달

인’스테픈 커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사진)

가 또 하나의 이

정표를 세웠다. 

커리는 지난 24

일 오클랜드 오

라클 아레나에

서 열린 2018-2019 NBA 플레이오프 LA 클

리퍼스와의 경기에서 38분여 동안 24점을 

올렸다. 장기인 3점슛은 5개를 시도해 4개를 

성공시켰다.  이로써 커리는 플레이오프 무대

에서 400개의 3점슛을 성공시킨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다. 1차전 당시 8개의 3점슛을 성공

시키며 플레이오프 누적 3점슛 성공 역대 1위

(385개)를 지키고 있던 레이 알렌을 넘어선 커

리는 이후 시리즈를 치르며 계속해서 3점슛

을 추가한 끝에 대기록을 완성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에서 팀이 121-129로  패

한 탓에 커리는 대기록을 완성하고도 웃을 

수 없었다. 

스테픈 커리, 
플레이오프 3점슛 

400개 돌파

스포츠

US여자오픈은 올해도 한국여자오픈을 방불케 할 전망

이다. 

지난 22일‘Jtbc 골프’에 따르면 US여자오픈을 주최하

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날 예선 면제 자격 선수 출

전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예선 면제 선수 100명의 출전이 확

정됐다고 밝혔다. 

예선 면제를 받고 출전권을 받는 자격은 최근 10년간 

US여자오픈 우승자, 최근 5년간 메이저대회 우승자, 전년 

LPGA투어 상금랭킹 50위 이내,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 

여자프로골프투어 상금랭킹 5위 이내, US여자오픈 직전 

52주 동안 LPGA 투어 우승자 등이다.

이런 자격 기준에 따라 추려진 100명 가운데 한국 국적 

선수는 무려 24명이나 된다. 한국계 동포 선수 7명도 출전

권을 받았다.

한국은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을 필두로 박성현(26), 박

인비(31), 유소연(28), 양희영(29), 김인경(31), 김세영(26), 지

은희(33),‘핫식스’이정은(22), 신지애(31), 전인지(25), 최혜

진(20), 이미향(26), 김효주(24), 오지현(23), 신지은(27) 등 

세계랭킹 50위 이내에 포진한 16명이 출전 신청을 마쳤

다. 그러나 세계랭킹 27위 안선주(32)와 41위 배선우(25)는 

출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추신수(37)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즌 초반 맹활약을 하고 있는 추신

수의 그라운드 안팎 영향력을 생각하면 트레이드를 할 이

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5일‘OSEN’에 따르면 텍사스지 지역지‘댈러스

모닝뉴스’가 운영하는‘스포츠데이’는 이날 한 독자로

부터‘추신수는 트레이드 될 것인가, 아니면 2020년 종

료 시점까지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는가?’라는 질문을 받

고‘텍사스 구단은 추신수를 트레이드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우승 경쟁 팀이 오랜 시간 지명타자

가 공백을 겪지 않는 이상 그렇다’며 텍사스가 남은 연

봉 절반 이상을 부담하며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유망주

를 받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매체는 팀 내에서 추신스의 가치도 주목했다. 이 매체

US여자오픈, 한국 잔치?
한국 선수 24명 출전 확정

“추신수, 최고 존경받는 선수
트레이드 없을 것” 

이번 대회에는 지난해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

어에서 다승왕을 차지한 이소영과 작년 대회에서 10위

에 입상한 김지현도 예선 면제를 받고 출전한다. 여기에 

LPGA투어에서 지난해 상금 50위 이내에 들었던 이정은

(31), 이미림(29), 최운정(29)도 나선다. 올 시즌 부상을 털고 

투어로 복귀한 2012년 우승자 최나연(32)은 지난 챔피언 

자격으로 출사표를 냈다. 그리고 지난해 US아마추어 여

자골프 선수권대회 준우승자 전지원(22)이 한국 아마추

어 선수로는 유일하게 출전을 확정했다. 

100명의 출전 선수가 추려짐에 따라 USGA는 이날부터 

미국 21개 지역과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등 4개 해외 지역

에서나머지 출전 선수를 추리기 위한 예선에 돌입했다. 예

선 결과에 따라 US여자오픈에 나서는 한국 선수는 더 늘

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US여자오픈에서 박세리(1998년)를 필두

로 김주연(2005년), 박인비(2008년), 지은희(2009년), 유소

연(2011년), 최나연(2012년), 박인비(2013년), 전인지(2015

년), 박성현(2017년)이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올해 US여자오픈은 5월 30일부터 나흘 동안 사우스캐

롤라이나주 찰스턴의 찰스턴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된다. 

의 그랜트 기자는‘추신수는 이 팀에서 생산적이다. 그는 

클럽하우스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소리가 됐다. 팀에 가

치가 있다’며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으로부터 연일 칭찬

받는 팀 내 최고 베테랑의 위상을 강조했다. 그랜트 기자

는 이어‘텍사스가 추신수를 장기 보유할 때 생기는 유일

한 문제는 윌리 칼훈의 승격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

적했다. 팀 내 최고 외야 유망주 칼훈이 메이저리그로 올

라오기 위해선 자리가 필요한데 추신수가 지금처럼 활약

한다면 트리플A에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신수의 초반 활약을 고려한다면 칼훈에게 당장 빅리

그 자리가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신수는 전날까지 21

경기에서 타율 3할7리 23안타 1홈런 8타점 14득점 12볼

넷 출루율 .416 장타율 .533 OPS .949로 활약 중이다. 텍

사스 팀 내 출루율과 2루타 1위, 볼넷과 득점 2위, 타율과 

OPS 3위에 올라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